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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태순
신한대학교

The Influence of Mentalization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ae Soon Koh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ucation,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 199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인식을 제외한 정신화의 하위요인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신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비정신적 동등모드였으며, 그 중 정서조절은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큰 예언 변인이었
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정신화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ization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n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mentalization on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199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ttending a kindergarten in 
Seoul and a daycare center in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Pearsons'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on the SPSS 25.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entalization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ll the sub-factors of mentalization, excluding emotional awareness, 
were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the sub-factors
of mentalization, regulation of affect and non-psychic equivalence mode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regulation of affect was the largest
predictive variable explaining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mentalization-based program to reduce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nd to positively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Keywords : Mentalization, Parenting Stress, Regulation of Affect, Non-psychic Equivalence Mode,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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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스트

레스를 양육 스트레스라고 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은 부모에게 심리적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 양육
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 피로감, 개인 생활의 제
한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일상적 스트레스
가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듯, 양육 스트레스는 자
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양육 스트레스
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에게 자녀 양육의 부담이 여전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1].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격
려하는 행동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고 거
부 혹은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
으며, 특히 이러한 양육 행동을 결정하는 변인으로써 양
육 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2].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애정, 자율, 성취, 합리를 포함하는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 비성취, 비합리를 포함
하는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3]. 한편
으로 양육 스트레스는 실제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
녀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선행연구들에 근거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
적 양육방식 및 자녀의 긍정적 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
은 이후 자녀들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장․발달 및 긍정
적 부모 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 스트
레스와 관계가 있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Choi[6]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어
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변인, 양육 특성 변인, 자녀 
특성 변인, 배우자 지원 특성 변인, 관계 특성 변인, 사회
적 지지 특성 변인들이 있었는데, 양육 스트레스 촉발 및 
보호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변인이었다. 성격, 문제해결 방식, 자
기조절능력, 애착, 정서 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
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외부의 
환경적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과 더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 특성의 하나인 정신화(mentalization)는 아동의 
애착 관계, 마음이론,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연구를 성인
의 대인관계 심리치료에 적용한 개념으로[7], 욕구, 희망, 
감정, 믿음, 목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를 고려
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기저하고 있는 내재적, 외현
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8]. 일종의 상상적 정
신활동이며 표상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면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9]. 정신 
역동 문헌에서의 성찰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이 
정신화와 의미가 유사한데, 이는 성찰기능이 타인의 행
동과 심리상태를 해석하는 기능과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
해하는 전의식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10].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
를 자신만의 마음 상태를 가진 심리적 주체로 인식하고 
자녀의 행동에 따른 숨은 뜻을 이해하여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화하
여 사고할 수 있다[11]. 이런 이유로 부모의 정신화와 양
육태도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
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높은 정신화 능력은 역
기능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고[12], 정신화 능력이 낮을
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위와 같이 정신화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당수 발견할 수 있으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
스 간의 직접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양육 스트레스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을 때[14,15] , 정신화와 양육 스
트레스 간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분
석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된 변인으로써 정신화는 나타나지 않았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혀보
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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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
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

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어
머니 199명이다. 연구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N %

Child’s Gender
Male 98 49.2

Female 101 50.8

Mother’s Age

21-30 10 5

31-40 152 76.4

41- years or Older 37 18.6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20 10.1

College Graduate 49 24.6

University Graduate 106 53.3

Graduate School 24 12.0

Family Monthly 
Income

3 Million Won or Less 21 11.2

3-5 Million Won 63 31.7

5-6 Million Won 50 25.2

7 Million Won or Over 65 31.9

Employment 
Status

Working 131 65.8

Housewife 68 34.2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199)

남아의 어머니는 98명으로 49.2%였으며 여아의 어머
니는 101명으로 50.8%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21세에서 
30세까지가 10명으로 5%, 31세에서 40세까지가 152명
으로 76.4%, 41세 이상이 37명으로 18.6%인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알아본 결과, 고등학교 졸
업이 20명으로 10.1%, 2-3년제 대학 졸업이 49명으로 
24.6%, 4년제 대학 졸업이 106명으로 53.3%,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의 어머니는 24명으로 12.0%였다. 
가정의 월 소득수준을 알아본 결과, 300만원 이하는 21
명으로 11.2%, 301만원-500만원은 63명으로 31.7%, 
501만원-700만원은 50명으로 25.2%, 701만원 이상은 

65명으로 31.9%였다.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는 131명
으로 65.8%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68명으
로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정신화 척도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Hauserg, Schulz, Piegler, 
Happach, Klöpper, Brütt, Sammet, Andreas[17]의 
정신화 질문지(MZQ: Mentalization Questionnaire)
로 Choi와 Song[1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번안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낮다고 판
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채
점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척도에 근거하여 자기조망
(reflection), 정서인식(emotional awareness), 비정신
적 동등모드(non-psychic equivalence mode),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정신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
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화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자기조망 .60, 정서인식 ,62, 비정
신적 동등모드 .63, 정서조절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화 전체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2.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Abidin[1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기
초로 Kim과 Kang[20]이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양
육 스트레스 척도로써, 22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한 
Lim[2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
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신의 억압성과 유능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
미하는 부모 고통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 .79, 부모역할 수행 부담
감 .77, 부모의 고통 .72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양육 스트
레스의 전체 신뢰도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

(version.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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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Mentalization

1. Reflection 1

2. Emotional 
Awareness .71*** 1

3. Non-psychic
 Equivalence Mode .59*** .51*** 1

4. Regulation of 
Affect .43*** .57*** .51*** 1

5. Total .85*** .85*** .81*** .75*** 1

Parenting Stress

6. Routine Stress -.15* -.07 -.31*** -.27*** -.25*** 1

7. Burden of 
Performing 

Parental Role
-.28*** -.28*** -.36*** -.47*** -.41*** -.74*** 1

8. Parental Suffering -.32*** -.28*** -.37*** -.35*** -.41*** -.66*** -.69*** 1

9. Total -.29*** -.25** -.40*** -.41*** -.41*** -.89*** -.91*** -.89***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s of mentalization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N=199)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였으며,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
   레스 간의 상관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정신화의 하위요인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조망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15, p<.05; r=-.28, p<.001; 
r=-.32, p<.001; r=-.29, p<.001). 정서인식은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
모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 
p>.05; r=-.28, p<.001; r=-.28, p<.001; r=-.25, p<.01). 
비정신적 동등모드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1, p<.001; r=-.36, p<.001; 
r=-.37, p<.001; r=-.40, p<.001). 정서조절 또한 일상
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 및 양
육 스트레스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27, p<.001; r=-.47, p<.001; r=-.35, 
p<.001; r=-.41, p<.001). 

마지막으로 정신화 전체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5, p<.001; r=-.41, 
p<.001; r=-.41, p<.001; r=-.41, p<.001). 

3.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양육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화의 하위 요인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
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
(TOL) 값을 구한 결과, 분산팽창요인 값은 1.35~1.37, 
공차한계 값은 .73~.7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
인인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정
신화의 하위요인인 비정신적 동등모드였다(β=-.32, 
p<.001; F= 22.01, p<.001).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화의 하위 요인은 정서조절(β=-.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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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ndependa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B S.E β Adj 
R2 F

1 Non-psychic 
Equivalence Mode Routine Stress -.52 .11 -.32*** .10 22.01***

1 Regulation of Affect
Burden of Performing

Parental Role

-1.01 .14 -.47*** .21 54.15***

2
Regulation of Affect -.84 .16 -.39***

.23 29.79***
Non-psychic 

Equivalence Mode -.27 .13 -.15*

1 Non-psychic 
Equivalence Mode

Parental Suffering

-.73 .13 -.37*** .14 31.63***

2
Non-psychic 

Equivalence Mode -.51 .15 -.26**

.17 20.40***

Regulation of Affect -.52 .18 -.22**

1 Regulation of Affect

Total of Parenting 
Stress

-2.41 .39 -.41*** .16 37.99***

2
Regulation of Affect -1.59 .45 -.27***

.22 26.28***
Non-psychic 

Equivalence Mode -1.25 .36 -.26**

*p<.05, **p<.01, ***p<.001 

Table 3. Influences of mentalization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N=199)

p<.001)과 비정신적 동등모드(β=-.15, p<.05)였다(F=29.79, 
p<.001)였다. 부모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화의 하
위요인은 비정신적 동등모드(β=-.26, p<.01)와 정서조
절(β=-.22, p<.05)이었다(F=20.40, p<.001). 양육 스트
레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화의 하위요인은 정서조
절(β=-.27, p<.001)과 비정신적 동등모드(β=-.26,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F=26.28, p<.001).

양육 스트레스 전체에 대한 정신화의 설명력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분석에서는 정신화의 하위
요인 중 정서조절이 양육 스트레스를 16%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 비정신적 동등모드가 추
가되었을 때 6%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정신화의 하위요
인 중 정서조절과 비정신적 동등모드가 양육 스트레스를 
총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
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논의
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

신화의 하위요인인 자기조망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
인인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수행 부담감, 부모의 
고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조망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동기 등을 성찰하는 능력 또
는 의지를 말한다. 자기조망 능력과 성찰능력은 유사한 
개념으로써, 자기조망 능력이 높은 사람은 성찰기능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Chyung[22]의 연구에 
의하면 성찰기능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수행 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
받침하는 결과다. 부모의 성찰기능은 자녀가 드러내는 
행동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
이나 감정을 객관화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 이에 근거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성찰기
능이 자녀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힌 Rutherford, Goldberg, 
Luyten, Bridgett, Mayers[24]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
라고 하겠다. 

정신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도 양육 스트레스의 하
위요인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양육 스트레스가 부적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Lee와 Sung[25]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다. 정서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안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26],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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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27]는 연구를 고려해 
보면, 어머니의 정서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
스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정신화의 하위요인인 비정신적 동등모드는 양육 스트
레스의 하위요인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부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정신적 동등모드는 경직된 사고를 특징으
로 하는데,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한 확신으로 심리상태
와 현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비
정신적 동등모드는 자신의 심리상태와 현실을 함께 인식
하여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28]. 본 연구
에서 비정신적 동등성모드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난 것은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비정신적 동등모드가 융통성 있는 방식으
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경직성이 높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는 선행연구[29]
와도 일관된 결과라고 하겠다. 

정신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및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에 있어 곤란을 겪는 부모
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30]와 일관
된 결과로써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신화 전체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및 양육 스
트레스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면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31],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높
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화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정신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비정신적 동등모드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는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정서조
절전략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다[32]. 정신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비
정신적 동등모드가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정서 상태와 현실을 인식하여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화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과 비정신적 동등모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영
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정
서조절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ee[33]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슈탈트 알아차림 연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는 어
머니의 정서조절 곤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
였다. 한편으로 Lee와 Kim[34]은 정신화 기반 치료가 
병리의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내의 상호작용 향상
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향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의 경감 및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정신화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가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정신화의 총 
설명력은 22%로 나타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고 있고 실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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